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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조계종의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

불교대학이 6월 21일 최종 선정됐다. 16

곳으로 140여 기존 불교대학과 함께 신

도양성의산실로자리할것이다.

신행불교대학은 그동안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

찰들에 신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성격이강하다. 

열악한 사찰 환경을 고려해 교육이수

시간부터 강사진 구성, 정원기준까지 대

폭완화됐다.

이런 대중화가 자칫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이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을선택했고, 이런개별교육을관리

감독할수있는방안이사실상전무하기

때문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많은 문의 전화 대부

분이조계종인가명칭을사용할수있는

지에관한것이란하소연도들려온다. 이

런상황에서개별교육에대한관리방안

이필요해보인다. 가장먼저대안으로는

개별 교육과 함께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한디지털대학제공인터넷동영상강의

를의무적으로하도록하는것이다.

사찰ID를 통해 접속하고, 영상 방영

시간등의기록이남기때문에개별교육

에비해관리가가능하다. 인터넷을통한

동영상 강의가 힘든 사찰환경의 경우 빔

프로젝트 등 교구재를 포교원이 지원하

는방안도있다.

신도교육은대중화와전문화의두가지

토끼를잡아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 

전문적 교수법이 도입된 체계적 신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과외 수

준의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면 신도교육

대중화의 취지가 무색할 것은 자명한 일

이다.

제주4.3 재조명, 불교사바로잡는길

국가권력에 의해 승가의 위상과 스님

들 인권이 유린당한 불교계 대표 사건은

1980년벌어진 10.27법난이다. 

이는 한국불교계 현대사의 치욕이자

신군부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짓

밟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생 20여 년

이 지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됐

다. 이후 2008년 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과거사 치유가 진행 중

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1947~1954년 제주

도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

돌로 빚어진 주민희생 사건인 제주4.3은

불교계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높다.

10.27법난처럼 탄압대상이 불교계에 한

정되지않았기때문이다. 하지만제주4.3

당시 불교계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찰법당과요사채등이전소

되거나 불상·탱화 등이 훼손되고, 특히

14개 사찰 16명의 스님들이 총살·수장

되는등반인륜적피해를입었다. 제주불

교연합과 제주도의회 길상회는 이 같은

문제를알리고, 불교계차원서역사를조

명할것을주장하고나섰다.

하지만 제주불교계의 움직임이 사회

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는미지수다. 

내달부터 4.3피해 사찰순례와 영가 헌

다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공의

가 모이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

성이높다. 

따라서 불교계는 뜻을 모아 선대 스님

들의씻을수없는상처를헤아려역사를

재조명하고, 추념사업에나서야한다. 국

가권력의 만행을 후대에 알려 다시는 이

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때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불교계의 위

상또한제자리를찾아갈것이다.

신도교육, 전문성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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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도색하던하청노동자

음악듣기싫어생명줄끊어

인터넷늦다고수리기사를

시비끝에칼부림살해해

연이은분노조절장애살인

얼마나부도덕한사회인가

최소한의공동체의식필요

불자들부터자비심나누길

사회적차원안전망도절실

아파트외벽에아슬아슬하게매달려도색작업을하

던하청노동자의휴대폰음악소리가시끄럽다는이유

로밧줄을끊어추락사하게만든어처구니없는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신고

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를 사소

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

졌다. 소중한 남의 목숨을 빼앗은 범행의 동기라고 보

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이유들이 아닐 수 없다. 끓어오

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험악한세상이되고말았는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범죄 심리학자들은

한국사회의‘분노조절장애’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진

단한다. 다양한 종류의 원인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해

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노

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치료를 적

극권유하는전문가들도많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

위를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

이 아니다. 희생자의 가족입장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

은 가정형편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산 죄

밖에 없는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억울하

기만할것이분명하다.  

밧줄이 끊겨 생명을 잃은 사람은 5남매의 아버지이

자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가장

이었다. 인터넷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집

을 방문했다가 비명횡사하게 된 다른 한 사람은 노모

를 모시고 대학생 자녀 둘을 뒷바라지 하던 재취업 기

술자였다. 그는‘동네 사위’로 불릴 만큼 주변사람들

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이웃사

촌들을 너무나 허망하게 잃고 말았다. 두 사건에서 우

리는대한민국이얼마나병든사회인지그리고얼마나

부도덕한사회인지를금방알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든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업(共業)의 수혜자임

과동시에공업(共業)의기여자들이기때문이다. 

다소진부한말로들릴지모르지만최소한의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윤리적 성찰이 무엇보

다요청되고있는, 작금의현실이다. 그동안너무빨리

달려왔을뿐만아니라너무많이가지려고아귀다툼한

업보를받고있는것이리라. 그러나아직늦지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부터 조금씩만 욕심을 내려놓기로

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이상 개개인의 사적

이익추구자체를문제삼을수는없다. 

다만현재와같은무한경쟁을당연시하는사회분위

기는지금부터라도자제되어야마땅하다. 이럴때일수

록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

아가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

요가있다고생각한다. 

우선 불자 이웃끼리라도 자(慈)와 비(悲)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극적

인 마음씀씀이를 의미하는 자(慈)와 상대방의 입장에

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극적인 마음나누기로 이해되

는비(悲)의실천은그렇게먼곳에있지않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들에게 갖는 작은 관심만으로

도충분한것일수있다. 이와함께사회적차원에서도

안전시스템의제도적확립과유지가반드시수반되어

야할것이다. 불행한두사건을계기로공업의엄중함

을깨달음과동시에상대방에대한최소한의자비심이

라도실천하자는사회적캠페인이들불처럼일어나확

산되기를바라는마음이간절하다. 

‘분노조절장애’사회와共業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불교학부교수

딸아이한테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찬찬히 들

여다보니 그 안에는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

었다. 

장미가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연분홍 델피움과

노란 스토크는 활짝 웃고 있었다. 탁구공이 튀어 오

르듯연둣빛머리를불쑥불쑥내밀며웃음소리에귀

를 기울이는 라낭큐러스. 배추 잎 치마를 두른 리시

안은부끄러운지바닥에주저앉았다. 셀렘과유카리

도 손바닥보다 더 큰 잎을 감추며 이웃 꽃들이 돋보

이도록 몸을 낮췄다.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나를

잠시행복하게했다. 

그러나꽃바구니에서단연돋보인것은하얀백합

이었다. 심연을 드러내지 않은 고결한 자태와 매혹

적인 향기란. 이런 까닭에 백합은 순결과 변치 않은

사랑이란꽃말을얻게되었나보다.

흰백합은순결과처녀성의종교적인상징으로중

세에는 제단이나 성모 마리아 상을 장식하곤 했다.

프랑스의부르봉과독일의프랑크왕가, 이탈리아의

피렌체, 캐나다의퀘벡주등의문장(紋章)에는백합

문양이 그려졌다. 이처럼 백합은 자태와 향기가 빼

어나서오늘날까지많은사랑을받고있다.

중학생 시절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교복을 벗다가 그만 쓰러졌다. 책상 위의 꽃

병에듬뿍꽂아둔백합꽃향기때문이었다. 어머니께

서 낮에 꽃밭에 핀 백합을 꽃병에 꽂고 방문을 닫아

두었더니독한꽃향기가방안에가득찼던것이다. 

백합은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는 꽃이다. 밀폐된

공간에 백합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강한 향기에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철부지들은 수백 송이의 백

합과 함께 잠이 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겠다는 어

리석은소리를하기도한다.

백합 한 두 송이의 향기는 얼마나 싱그럽고 향긋

한가. 그런데 이 백합 향기가 과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니. 그래서 예부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고했던가보다.

향기가좋다고마냥꽃향기에취해있는것도세존

께서는향기도둑이라고말씀하셨다. 꽃향기에빠져

있는 그 마음에는 이미 향기를 훔치는 욕망이 일어

났기때문이다. 향기를내뿜는백합, 그 향기에빠져

드는 인간. 모두가 비식(鼻識)의 탐착으로 이것은

오온(五蘊)의유희때문이아닌가.

백합(百合)의‘백’자는 흰 백(白)이 아닌 일백 백

(百)이다. 백 가지의 모임이라니. 백합의 알뿌리가

백 겹으로 둘러싸인 비닐줄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고 한다. 백합을 흔히 흰색 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로꽃잎색깔이하얀경우는드물고, 흰백합이대중

화가되도록원예작물로서키웠기때문이다.

청초하고 순결한 하얀 백합이 겉은 희고 속은 검

은백로같이느껴진다. 어디백합뿐이랴. 세상을살

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애(渴愛) 덩어리에서 자유롭

지못한것을.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 五蘊皆空 度一

切苦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의 고액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의〈반야심경〉을 되뇌

며 나의 비식을 경계한다. 딸아이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겠다.

백합향기사유의숲을거닐며
송마나작가

백합, 치명적향기내는꽃

밀폐공간선향기아닌毒

무엇이든과하면좋지않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앞장서온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대 구 지 사

광주전남지사

전 북 지 사

영 주 지 국

경남남부지사

부 산 지 사

005533))776688--88000088 // 001100--22881133--88000088

006622))551122--55000033 // 001100--22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 001100--88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00--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001100--55664400--88888833

손 문 철

양 행 선

조 동 제

박 영 애

청운스님

이 도 경

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 연연 락락 처처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 99 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44118877--00006622
전전라라도도 :: 001100--33551111--66668822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